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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셜 빅데이터는 재난을 조기 탐지하는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재난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 빅데이터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실제 사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와의 비교를 통해 두 자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가축 폐사가 증가하는 기온 구간에서 축산 피해 관련 뉴스는 다른 시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뉴스 건수의 정점은

가축 폐사의 정점으로부터 약 6일 후에 나타나고 있었다. 가축 폐사가 증가하는 기온 구간에서 뉴스의 주요어는 ‘폐사’이었다.

7월 중순 이전의 뉴스에서 주요어는 ‘대응’, ‘예방’이었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는 ‘폐사’, 8월 중순 이후에는 ‘물가’가 주요어를

이루고 있었다. 사회적 이슈에 의해 특정 주요어의 빈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폐사’라는 주요어는 대체로 실제 폐사가 집중되는

기온 구간 및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다.

주요어 : 기사, 빅데이터, 폭염, 폐사, 재난

Abstract : Social big data can be a source of information for early detection of disasters. Furthermore, it contains
new possibilities for understand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isaster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btained from news big data and actual events is essential to do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ata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news big data and livestock mortality caused by heat waves. The number of news was doubled during the 
period livestock mortality increased. However, the number of news reached the peak after six days  the livestock
mortality reached the peak. In the temperature range where livestock mortality increased, the main keyword 
of the news was ’mortality’. In the news before mid-July, the main keywords were ‘response’ and ‘prevention’,
and the main keyword was ‘mortality’ from mid-July to mid-August. Since mid-August, ‘price’ was the main
keyword. Although the frequency of some key words is affected by social issues, the key word 'mortality' appeared
mostly in temperature ranges and periods of actual mortality.
Key Words : News, Big data, Heat wave, Mortality,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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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폭염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이 요구되고 있으

며 2018년부터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되었다. 폭염이 사

람 뿐 아니라 동·식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다(채여라 등, 2018). 농촌진흥청(2018)

에 의하면 폭염에 의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이 증가하며 사료 섭취량은 감소한다. 

기온이 일정 수준, 즉 임계기온을 넘게 되면 가축에게서 

성장저하 또는 대사성 질병과 식중독 등이 발생하고 심

한 경우 가축이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폭염이 가축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생리특성 연구를 통해 제시되거나(하

태환 등, 2018), 폭염 대비 가이드라인으로 공개되고 있

다(국립축산과학원, 2016; 농촌진흥청, 2018). 하지만 폭

염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은 축사 시설과 사료, 관리 방안 

등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축종별 생리특성만으로 폭염 

피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폭염 재난 관리 

측면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조기에 탐지

하고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것은 

재난의 방지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국기후

변화대응전략연구소, 2013). 최근 비정형 빅데이터로서

의 뉴스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포괄

적 약신호(weak signal)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이긍희(2017)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비정규직을 

포함한 기자의 수는 25,951명이며 기자 당 연 평균 50건

의 기사를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에 의해 생성되

는 뉴스 기사는 100만 건을 넘는다. 뉴스는 텍스트, 사

진, 그래프 등이 중심이 된 비정형 데이터이며 실시간으

로 작성되고 축적되므로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인 

3V(Volume, Variety, Velocity)를 모두 가지고 있다.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의 재난 모니터링은 정

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가 수집되고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탐지와 예측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뉴스는 빠른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하고, 주요어 변화분석 만으로 특정 현상의 역추적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와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의해 재난이 복합화, 대형

화, 신종화 되면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뉴스와 같은 비정형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정우석 등, 2019).

최선화(2014)는 도시 내수침수 전조를 조기에 감지하

고 위험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침수예상도 등 

기존의 정형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뉴스 등 비

정형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노

병준 등(2016)은 뉴스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구제역의 사

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7)

은 재난 뉴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난 주제별로 분류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독감, 포항 지진, 경주 지진을 

사례로 재난의 경과에 따른 뉴스 빈도와 국민 정서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Ihm et al.(2017)은 식품안전 사고

(food hazard event)를 조기 탐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

라인 뉴스 및 소셜 미디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

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정우석 등(2019)은 대형복합

재난 피해확산예측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뉴스

를 반영하였다.

재난 부문에서 뉴스를 활용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

았지만 폭염과 관련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아직

까지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스 기사

의 증감과 실제 피해와의 상관관계, 예를 들어 뉴스와 

실제 피해와의 시기적 일치,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

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등에 대해 일별로 분석한 사례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 연구에서 노병준 등(2016)

은 뉴스 증감과 구제역 발생 추이를 월 단위로 비교하여 

일별로 생산되는 뉴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7)은 뉴스 빈

도와 조류독감 사망자 수의 관계를 국외 사례를 토대로 

제시하여 국내 뉴스의 특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뉴스 기사와 실제 피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뉴

스를 재난의 포괄적 약신호를 탐색하는 정보의 원천으

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또한 뉴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시 피

해 탐지를 위한 주요 키워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 되며 뉴스의 빈도 변화를 통해 피해 규모의 정점을 

추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니터링의 특성 

상 일 단위의 상관관계는 특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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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은 자연재해를 지도화하여 자연재해 발생과 피

해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는데 오랜 기간 기여해 왔다

(Rosenfeld, 1998; 장은미, 2006; 장동호, 2007; 오성렬·

이기하, 2014; 김동우 등, 2017; 알 마문 등, 2017; 박준

범·남궁미, 2019). 비정형 빅데이터에서 재해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면 재해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임현택 등, 2016).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에서 뉴스의 공간적 분포가 실제 피해의 

공간적 분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밝힌 연구

는 많지 않다.

비정형 데이터는 또한 재난의 인식 및 조기 경고, 대

응, 재난 후 평가에 유용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중요한 정보

의 원천이 될 수 있다(Tarasconi et al., 2017). 소셜 빅데

이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이슈 분석 방법은 분석

의 자동화와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

점이 있다(진대용 등, 2018).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통

해 수집된 정보와 실제 피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면, 재생산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분석 결과를 대국민 서비스 등 정책적으로 활용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공간적 분

포를 이해하려는 연구는 지리학에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와 축산 피해를 보도

한 뉴스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폭염 이슈를 다루었다. 둘

째, 국내 몇몇 연구들이 시도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뉴스와 실제 피해와의 사례를 일 단위에서 비교하였다. 

셋째, 실제 피해의 공간적 분포와 뉴스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폭염에 의해 폐사한 가축의 

수와 뉴스 건수의 증감 패턴을 비교·분석하였고, 가축 

폐사가 집중된 기온과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하

여 나타나는 뉴스의 주요어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뉴

스에 포함된 피해 지역을 지도화하고 실제 피해 발생 지

역 및 주요 사육지역과 비교하였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5~2017년 5~9월의 기상 자료와 뉴스, 가

축 폐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상 자료

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자료

의 일 최고기온을 이용하였으며, 뉴스 자료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빅카인

즈). 가축 폐사 자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가축재해

보험 자료를 이용하였다.

뉴스 자료는 축산 부문의 피해를 보도한 모든 뉴스 중 

중복 뉴스를 제거한 후, 단계별 전처리를 거쳐 활용하였

다. 뉴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출하였다. 1차적으

로 ‘폭염’ 또는 ‘더위’, ‘고온’을 포함하는 뉴스를 검색하여 

폭염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추출하였고, 2차적으로 ‘피

해’, ‘질환’, ‘폐사’, ‘죽음’, ‘사망’, ‘장애’, ‘사고’, ‘영향’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뉴스를 검색하여 피해와 관련된 뉴스

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젖소’, ‘한우’, ‘육우’, ‘닭’, ‘오

리’, ‘메추리’, ‘양계’, ‘육계’, ‘돼지’, ‘축산’, ‘가금류’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뉴스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3,192개의 

뉴스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뉴스들 중 어뷰징 뉴스, 언론사가 제목이나 내

용을 일부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송고하는 뉴

스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용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내용

이 50% 이상 유사한 뉴스는 가장 먼저 등록한 뉴스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192개의 

뉴스 중 933개(약 29%)가 유사도 검사로 제거되었고, 

2,259개의 뉴스가 연구에 사용되었다(표 1). 유사도 분

석에는 R의 ‘quanteda’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textstat_ 

simil 함수를 이용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가축재해보험 보장내용에 의하

면,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

품으로 소, 말, 돼지,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의 피해를 보상하며, 돼지와 가금

류에 대해서는 폭염추가특약을 통해 폭염에 의한 피해

도 보상한다. 본 연구는 돼지와 가금류 중 닭, 오리, 메추

리의 폭염 피해 보상 내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감사원

(2019)의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공개문을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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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닭, 오리, 메추리의 보험가입 마릿수는 가축재해보험

에 가입된 전체 가금류의 99.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세 종의 자료는 가금류를 대표하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가축 폐사 수(피해 보상 마릿수)는 매년 증가 경향을 

보였다(표 1). 가축재해보험 보험가입 마릿수 역시 지속

적인 증가를 보였다(표 2). 2015년 보험에 가입된 총 가

축 수는 약 2억2천만 마리이었고, 2017년에는 약 2억6천

8백만 마리로 1.2배 증가하였다. 가축의 폐사 수는 보험

가입 마릿수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폐사 수는 매년의 축종별 보험가입 마릿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축종

별 보험가입 마릿수는 획득이 어려워 2015년 자료의 가

금류와 각 축종별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사용하

였다. 보험가입 마릿수를 고려했을 때도 축종별 폐사율

은 메추리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들이 모두 2017년에 폐

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본 연구는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서 발생한 폐사 수

를 종합하여 축산 부문의 일별 피해 규모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군집의 크기에 큰 차이

가 있기 때문에 폐사 수를 단순 합산하여 축산 부문의 

피해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축종을 

고려한 일별 피해 규모는 축종별로 폐사 수를 정규화한 

후, 정규화된 폐사 수를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축종별 

폐사 수의 정규화에는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으

며 일별 피해 규모의 표준점수 계산에는 다음 식 (1)을 

이용하였다.

z = Σ((xi – μi) / σi) / n                         (1)

z는 주어진 일자에 대한 전체 축종의 폐사 규모이며, 

xi는 특정 축종(i)에 대한 일 폐사 수, μi는 i 축종의 평균 

폐사 수, σi는 i 축종 폐사의 표준편차이다. n = 4로 전체 

축종 수이다.

실제 가축 폐사와 뉴스에 언급된 피해 지역의 비교는 

표 1. 연구에 사용된 뉴스 및 가축 폐사 자료 현황 및 출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 출처

뉴스(건수) 491 1,018 750 빅카인즈

폐사(마리)

돼지 4,819 38,652 73,83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축재해보험

닭 2,580,961 5,808,681 6,832,409

오리 81,977 196,777 282,333

메추리 12,023 86,713 71,537

보험가입 마릿수 

대비 폐사율(%)

돼지 0.05 0.40 0.71

저자 계산
닭 1.31 2.55 2.83

오리 1.06 2.21 3.00

메추리 0.21 1.28 1.00

표 2.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보험가입 마릿수

(단위: 천마리)

축종 2015년 2016년 2017년

돼지 8,769 9,600 10,396

가금류 210,940 243,483 257,638

닭 197,365 227,813 241,057

오리 7,712 8,901 9,419

메추리 5,857 6,760 7,153

총 가축 219,900 253,400 268,400

*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2016:205; 2018:51); 감사원(2019:12)을 토대로 저자 작성. 

** 2016년과 2017년에서 음영 처리된 닭, 오리, 메추리 보험가입 마릿수는 2015년 가금류에서 각 축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저자가 

추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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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에서 가축에 대한 피해

가 언급된 지역들을 지도로 구축하였으며, 피해 지역은 

시군과 시도 단위로 정리하였다. 뉴스에 나타난 피해 지

역의 추출은 연구자가 뉴스의 내용을 읽고 정리하였다. 

뉴스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피해 지역을 추정하는 것

도 가능하겠지만,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에서 피해 지역을 기술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더욱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가축 폐사 

및 뉴스에서 언급된 피해 지역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가금류와 돼지의 사육현황 정보를 활용

하였으며, 이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조회 서비스(https://edu.agrix.go.kr)로부터 획득

하였다.

2. 연구방법

가축 폐사와 축산 피해를 다룬 뉴스의 건수 증감 패턴 

사이에 관계 분석을 위해 일별 폐사 수와 뉴스 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 최고기온에 따른 뉴스 

건수와 폐사 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일 최고기온을 이

용하여 분석한 이유는 가축 폐사가 기온과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

점과 피해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들을 중심으로 뉴스 건수의 변화를 살

펴보면 폐사 수와 뉴스의 증감 패턴 사이에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폭염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와 뉴스가 증가하는 시기의 

관계는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교차상관 분석은 축산폐사와 뉴스 건수의 상관관계

에 시차(time-lag)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시차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채택하였다. 교차 분석에 앞서 Augmented 

Dickey–Fuller test와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test를 수행한 결과 두 자료 모두 정상성(stationarity)이 

없고, 평균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을 통해 자료

의 정상성을 확보한 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차상

관 분석에는 R의 ‘tseries’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기온과 시기에 따른 뉴스의 주요어 변화를 분석하고,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시각화하였다. 기온별 분석

은 기온 상승 및 폐사 증가에 따른 뉴스의 내용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시기별 분석은 폐사가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에 뉴스의 내용적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기별 분석에서는 매

년 전체 기간(5월 1일~9월 30일)과 여름 초기(5월 1일~ 

7월 15일), 여름 중기(7월 16일~8월 15일), 여름 후기(8

월 16일~9월 30일)에 대한 주요어의 빈도를 분석하고 워

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여름 초기는 폐사가 발생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여름 중기는 폐사가 증가하는 

시기, 여름 후기는 폐사가 감소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3).

워드클라우드에는 축산 부문의 피해와 연관된 380개

의 단어로 구성된 사전을 사용하였다. 단어 사전은 연구

에 사용된 뉴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

들 중 ‘폭염’, ‘무더위’, ‘더위’, ‘가마솥더위’, ‘열대야’ 등 기

상과 연관되거나 숫자, 지역, 농작물 등 축산 피해와 무

관한 단어, 2017년의 ‘살충제 달걀’과 같이 특정한 사회

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들을 제외하고 구축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에는 R의 ‘quanteda’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온과 가축 폐사의 전반적 변화 경향

우리나라의 5~9월 일 최고기온의 전국 평균은 2015년

에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6년과 2017년에 높게 나타났

다. 2016년의 중앙값은 2017년에 비해 0.4°C 낮았지만 최

표 3. 시기별 연평균 폐사 수(2015~2017년)

(단위: 마리)

시기 구분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초기(5월 1일 ~ 7월 15일)  7,614 818,554  8,804  - 

중기(7월 16일 ~ 8월 15일)  28,386 3,936,046 159,665  56,758 

후기(8월 16일 ~ 9월 30일)  3,101 319,416  18,560  - 



박종철 ·한국진 ·채여라

- 534 -

고기온은 35.3°C로 0.4°C 높았다(그림 1). 일 최고기온이 

특정 기온을 넘어선 일수를 비교한 결과 30°C 이상은 

2017년이 2016년 보다 하루 더 많았지만, 31°C 이상 일수

부터는 2016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C를 넘은 날을 

비교하면 2015년과 2017년은 6일로 같았고, 2016년은 20

일로 다른 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2016년이 다른 해

에 비해 극한 기온이 더 자주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4).

전체 가축에 대해 정규화 된 폐사 수는 모두 2017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규화 된 폐사 수는 2015년에 –

0.16으로 평균 보다 낮았고, 2016년에는 0.04, 2017년에

는 0.12를 나타냈다(표 5). 극한 고온 현상이 나타난 일

수가 2016년에 더욱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사 규모가 

2017년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매년 극한 고온이 나타

난 지역과 피해를 입은 농장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

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연도별 폐사 발생 일수

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폐사 발생 일수는 2015년에 37일, 2016년에 72

일, 2017년에 79일이었다. 돼지와 메추리의 폐사 발생 

일수는 2017년에 더욱 많았지만 닭과 오리의 폐사 발생 

일수는 2016년에 각각 61일과 42일로 가장 많았다. 하지

만 표 1에서 2016년 닭과 오리의 폐사율은 2017년에 비

해 각각 0.28%p와 0.79%p 낮았다. 이는 매년의 폐사 규

모가 고온이 나타난 지역과 실제 폐사 발생 농가의 규모

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험가입 마릿수와 마찬가지로 농가 역시 점차 증가하

였는데(감사원, 2019:12), 이를 감안하면 2017년에 폐사 

발생 일수 증가는 보험가입 농가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도별 폐사 발생 일수의 단순 비

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1. 일 최고기온 전국 평균의 분포(5월~9월)

표 4. 일 최고기온의 전국 평균이 기준 기온을 넘은 일수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30°C 이상 26 38 39

31°C 이상 16 34 27

32°C 이상 11 27 13

33°C 이상 6 20 6

* 기상자료개방포털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정규화 된 폐사 수(Z-Score)와 연도별 폐사 발생 일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Z -Score 전체 -0.16 0.04 0.12

폐사 발생 

일수

돼지 24 62 76

닭 32 61 59

오리 17 42 32

메추리 1 3 5

전체 37 72 79

그림 2. 연도별 일 최고기온과 폐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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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1°C 구간 마다 발생한 폐사 수를 살펴보면, 매년 

발생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폐사는 매년 약 30°C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폐사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한다(그림 2). 시기적으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매년 초기에는 가장 낮은 

음의 Z -Score가 나타나고 중기에는 양의 Z -Score가 나

타나며 후기에는 초기에 비해 높은 Z-Score가 나타난다. 

그러나 후기에는 여전히 음의 값을 보인다(표 6).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가축 폐사 수와 폐사 일수는 매

년 보험에 가입한 대상과 극한 고온의 공간적 분포 변화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 피해량의 정량적 비교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온에 따른 폐사 발생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

문에 고온에 의해 발생한 폐사와 뉴스 증감 패턴 사이에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

기에 따른 폐사 발생 역시 그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

한 증감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시기에 발표된 뉴스

의 특성을 폐사 발생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 폐사와 뉴스 증감 패턴의 관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가축 폐사 규모를 기

온에 따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일 최고기온의 전국 평

균이 30°C를 넘어설 때 가축 폐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가축의 폭염 피해를 다루는 뉴스는 가

축 폐사가 증가하는 기온에서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었

다. 하지만, 폐사 규모와 뉴스 건수의 정점에서는 차이

가 있었다. 폐사 규모는 34°C에서 정점이 나타난 반면 

뉴스는 33°C에서 정점이 나타났다(그림 3). 이 결과는 뉴

스가 가축 폐사의 최고점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할 가

능성을 보여준다.

교차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뉴스는 가축 폐사보다 

후행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4는 가축 폐사

와 뉴스의 교차상관 분석 결과이다. +6일에서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는 시차

에 따른 가축 폐사와 뉴스의 일변화를 보여준다. 두 자

료를 당일(Lag-0, 그림 5의 (a))로 비교했을 때 뉴스의 정

점들이 가축 폐사의 정점에 비해 뒤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축 폐사 6일 후에 뉴스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6일의 지연 효과를 부여하면(Lag-6, 그림 5의 

(b)) 당일 자료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정점이 유사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2015년과 2016년

에 가축 폐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초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7년에는 가축 폐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첫 

시기와 뉴스의 최대 정점 사이에 지연 효과를 부여한 이

후에도 약 6일 간의 추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표 6. 시기별 가축 전체의 정규화 된 폐사 수(Z-Score)

시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초기(5월  1일 ~ 7월 15일) - 0.117 - 0.104  - 0.074 

중기(7월 16일 ~ 8월 15일)  0.036  0.190   0.257  

후기(8월 16일 ~ 9월 30일) - 0.076  - 0.051 - 0.056 

그림 3. 기온에 따른 일 평균 가축 폐사 수와 뉴스 건수(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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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폐사가 크게 증가한 두 번째 정점에서는 뉴스의 정

점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들은 뉴스가 가장 

많았던 기온이 가축 폐사가 최고를 보였던 기온에 비해 

1°C 낮거나 높았던 이유가 가축 폐사가 발생한 후 이를 

다루는 뉴스 기사들이 약 6일 정도 후에 나타났기 때문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기온과 시기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변화

앞서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비

슷한 시기에 축산 피해를 다루는 뉴스 역시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때 뉴스들이 다루는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31°C 까지는 고온 피해로 인한 물가 불안정에 대한 

그림 4. 가축 폐사와 뉴스의 교차상관 분석 결과

* 점선은 유의수준을 의미함.

(a) 당일 관계(Lag-0)

(b) 6일 지연(Lag-6)

그림 5. 시차에 따른 가축 폐사와 뉴스의 일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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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다루고 있으며 32°C 부터는 폐사와 관련된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6). 가축 폐사가 최고조에 이르

는 34°C의 키워드를 보면 다른 기온에 비해 폐사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33°C와 35°C에서는 폐사가 여전히 가장 

주요어지만 폐사 외에도 예방, 대책, 지원 등 다양한 주

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33°C와 35°C의 결과는 가축 폐사

가 정점에 이른 후 약 6일 후에 증가하는 기사들이 폐사

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을 이용하여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은 시기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차이를 보여준

다. 2015년에는 초기에 ‘예방’, ‘지원’, ‘대책’ 등과 관련된 

뉴스들이 주를 이루다가 중기가 되면 ‘폐사’와 ‘예방’을 

다루는 기사들이 증가하였다. 후기에는 ‘사료’와 ‘상승’이 

주요어를 이루고 있었다. ‘사료’는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

른 생산성 저하 또는 폐사 등에 대한 우려와 연관되어 

있었고 ‘상승’은 물가상승과 연관되어 있었다. 2016년의 

시기별 주요어는 2015년과 대체로 유사한데 후기까지 

‘폐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관련된 주요어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7년의 뉴

스에서는 모든 시기에 ‘물가’가 주요어로 선정되었다. 중

그림 6. 기온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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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폐사가 주요어 중 하나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두 해에 비해 비중이 낮다.

뉴스의 주요어는 대체로 초기에 ‘예방’이 주요어를 이

루고, 실제 폐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폐사’가 주요어가 

되며 폐사가 줄고 추석이 가까워오는 시기에는 ‘물가’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어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의 사례는 실제 폐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 단

어가 주요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에 축산 관련 뉴스에서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

이 발견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주

요어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그 해 후기에 달

걀이 주요어로 선정된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4. 뉴스와 실제 피해의 공간적 분포 비교

2017년 가금류의 폐사는 주로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나타났으며, 돼지의 폐사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나타

났다. 가금류의 폐사 건수와 마릿수는 유사한 공간적 분

포를 보인 반면 돼지의 폐사는 건수와 마릿수의 패턴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그림 8).

그림 9는 가금류와 돼지의 사육현황을 보여준다. 가금

류 폐사의 공간적 분포는 사육현황의 공간적 분포와 대

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돼지의 폐사는 규모면에서는 상

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 많은 수의 폐사가 발생하는 경

향이 있었다.

750건의 뉴스 중 폐사를 포함하는 기사는 115건이었

으며 그 중 당해 연도의 폐사량과 지역을 언급한 기사는 

26건이었다. 이 기사들은 모두 시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

었지만 이 기사들에서 언급된 시군은 모두 18개였다. 뉴

스에서 폐사량과 함께 시도 정보를 제시하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7회의 건수가 나타

났으며 전북과 경기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시도 단위

에서의 뉴스 건수는 가금류의 피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돼지의 피해와는 다소 차이를 보

이는데,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 건수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없었다. 시군 단위에

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피해가 집중된 시군의 정보를 뉴스에서 다루고 있었다

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뉴스에서 시군 정보를 다룰 때 

주요 피해 지역 또는 사례 농가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많

은 피해가 발생한 시군 중 뉴스와 일치하는 지역은 일부

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8일자 광주일보의 “애플망고·

파파야·커피재배 … 농사지도 새롭게 그린다”의 기사에

그림 7. 시기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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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폭염에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모두 255농가에서 32만498마리의 닭, 

오리, 돼지가 폐사했다. 가축별로 닭 29만6730마리, 오리 

2만2872마리, 돼지 896마리다.

목포, 여수, 완도를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닭·오리 사육량이 많은 나주가 7만8223마리

로 가장 많고 곡성 4만6901마리, 영암 4만4423마리, 무안 

3만558마리 등이다.”

(광주일보, 2017년 8월 8일자, 3면)

                (a) 가금류 폐사 건수        (b) 가금류 폐사 규모(마릿수)

                (c) 돼지 폐사 건수         (d) 돼지 폐사 규모(마릿수)

그림 8. 2017년 뉴스에 언급된 피해 지역과 실제 피해의 공간적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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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19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나주, 곡성, 

영암, 무안만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15개 지역은 뉴스

를 통한 파악이 어렵다. 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목

포, 여수, 완도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뉴스로부

터 피해 지역을 유추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제외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 등의 명

사를 고려하여 오분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IV. 토론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 빅데이터를 축산 부문의 사회

적 이슈를 모니터링 하고자 할 때 관련 뉴스의 건수 보다

는 주요어의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요어 분석은 가축 폐사의 모니터링에 유용할 가

능성이 높다. 뉴스 건수는 큰 규모의 폐사가 발생한 후 

6일 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폐사’라는 단어가 뉴

스의 주요어를 차지하는 시기는 실제 폐사가 집중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주요어를 기반으로 할 때 예

상되는 한계는 특정한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로 나타나

게 될 때이다. 이 경우 그 이슈에 밀려 다른 현상들은 

뉴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7월 중순 이전의 뉴스들은 주로 예방, 지원, 대책 등으

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폐사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폐사가 주요어를 차지한

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축산 피해에 의한 물가 변화 기

사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시간적 패턴은 매우 일반적

이지만 특정 사회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2017년은 달걀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이슈로 인해 모든 시기에 물가가 가장 주요한 단어였다. 

그림 10은 2018년의 시기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기에 따른 주요어가 2015, 2016년과 같이 

예방 – 폐사 – 물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2017년의 사례가 특정 이슈에 의해 주요

어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한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정 이슈로 인해 다른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

렵다면, 그 해에는 특정 이슈와 연관된 단어를 제외하고 

주요어를 분석하는 것도 특정 이슈의 영향을 최소화하

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평균 기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기온이 가축 폐사가 발생하는 기온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뉴스가 증가

하는 기온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도 않는다. 폐사가 증

                (a) 가금류(사육두수)               (b) 돼지(사육두수)

그림 9. 2017년 가금류와 돼지의 사육 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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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실제 기온은 각 지역의 주요 축종과 시설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며, 기사 역시 각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규모에서의 기온과 가축 폐사, 뉴스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온에 따른 분석 결과

는 기온 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측면에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온 상승에 의해 가축이 폐사하면, 축

산 피해를 다루는 뉴스 역시 증가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가축 폐사가 집중되는 기온 구간(일 최

고기온의 전국 평균 기준 32~35°C)에서 축산 피해를 다

루는 뉴스는 이전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뉴스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는 가축

이 폐사한 후 6일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가축 폐사가 증가하는 기온 구간에서 뉴스의 가장 주

요어는 폐사였다. 많은 폐사가 발생한 후 약 6일의 시간

이 경과하면 뉴스는 폐사 외에도 예방, 대책, 지원 등 다

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주요하게 

다룬 주제는 폐사였다.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축 피해, 특히 폐사에 대

한 모니터링 방안을 설계한다면 뉴스 건수와 주요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요어 분석이 유용한 방안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뉴스 건수는 폐사 이후 일정한 지연시간

을 가진 후에 증가하지만 ‘폐사’라는 주요어는 실제 가축 

폐사와 동일 시점에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주

요어의 경우 특정한 사회적 이슈의 등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뉴스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실제 피

해 지역과의 공간적 분포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뉴스를 

이용한 공간적 연구의 가능성과 극복해야할 과제를 보

여주었다. 많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뉴스

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뉴스를 이용한 

공간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러나 뉴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함께 언급

하는 사례가 있고, 많은 피해 지역들 중 대표적인 몇몇 

지역만을 언급한다는 것은 뉴스를 이용한 공간적 분포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계이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2017년 여름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기 때문에 뉴스를 이용한 공간적 연구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해 자료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축산 피해와 

실제 피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축산 피해가 폐

사로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축산 부문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폐사’는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모니터링

하는 데 유용한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예방’과 ‘물

가상승’은 축산 피해가 일어나기 전과 소강상태로 접어

드는 시기를 탐지하는 데 유용한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

다. 실제 피해와 뉴스 건수 사이에 지연시간이 존재한다

는 점은 뉴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뉴스 건수의 

정점보다는 증감 패턴을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 활용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기에 따른 주요어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의한 주요어의 교란 가능성은 뉴

스의 활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키워드 사전의 갱신과 관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0. 2018년 시기에 따른 뉴스 주요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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